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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캠써I l..샤싸 ’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축복의 잔을 마 
시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진노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지는않는지요?’ 

지난 금요일 특별 금요집회(27일)가 있었던 본당에 
서는 아홉 장로들의 확신에 찬 음성이 울려 퍼졌다. 

‘잔’ 이라는 주제의 이번 집회는 ‘성찬’ , ‘창문’ , ‘손’ 
에 이은 네 번째 시간이었다. “성경은 ‘잔’ 이라는 도구 
를 소재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라는서론에 이어 ‘거룩한잔’ (손철 장로) , ‘방탕의 잔’ 
(황영일 장로) , ‘진노의 잔’ (이갑재 장로) , ‘고난의 잔’ 
(이정우 장로) , ‘회개의 잔’ (이종섭 장로) , ‘구원의 잔’ 
(진흥용 장로)의 발표가 이어졌고， ‘은혜의 잔’ (김단용 
장로)에 이르러 결론 맺어졌다. 
이날참석한모든충현의성도들은 ‘잔’을통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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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구속사역의 은혜 속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 그리 
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얻게 펌을 감샤’드렸다. 또한， ‘축 
복의 잔’과 ‘진노의 잔’ 이라는두가지 잔가운데 우리 
의 선택은 ‘축복의 잔’ 임을 결단하고 헌신케 한 이번 

말씀의 잔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라는 마지막 찬 
송(찬367장)을 통해 온 성도가 한 몸 됨을 이루는 시간 
이되었다. 

성경에 나타난다양한주제들을통해서 하나님의 구 
속사역을살펴보는특별집회는 ‘언약 ， ‘옷’ ， 나팔’로 
계속이어진다. 

본e ’ 헤만 여'!r (뺑젠 1.:1.’"-'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야 에 있는 자신 
이 세운 교회에 면지하고 있다(벨전 1:1). 그들은 복음 때 
문에 어려웅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만약 이들이 세상 
과 타협하고 합치려고 했다면 이 어려웅은 없었을 것이 
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사단 수하에 있는 세상의 불 
신자들과 특별히 구분된 “흩어진 나그네”들임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 
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뱉전 1 :1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 

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뱉전 1:15). 이 속 
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 
는것이다. 

이를위하여녀회가부르심을입었으니 
우리는 은총스러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뱉전 2:9해이었 
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멤전 3:9) 복 
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복을 유업으로 
받게된다. 
그리스도도녀회를위하여고난을받으사 
이러한 부르섬에 앞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 

도 없으신’(받전 2:2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뭇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펀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 

로 꿀려가는 어린 앙과 털 깎는 자 잎뻐| 잠잠한 앙같이 그 입을 열 

지 아니하(사 53끼셨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때의 베드로 

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는 켓세마네에서 잠 
을 자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했으며， 세상과 타협하여 
예수님을부인했던자였다. 
녀회에게본을꺼쳐 
그러나 복움을 깨닫고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해한 베드 
로는 이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 

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벨진 2:24)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끊을 때 우 
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될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뿐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효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 

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받전 3:18)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펀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 

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멤전 3:22).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 
아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다. 
그 자취를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나라 
베드로는 이처럼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타 
협하지 않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며，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를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을 받으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 

라"(뱉전 2:21).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이 목자장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앙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저|는 너희 영혼의 목 

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뱉전 2:25).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앙 무리 
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 
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뭇으로 하며’ 

(벤전 5:2). 

나 자신을 부인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체험 
할 수 있다. 나의 뭇으로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속이는 것， 쓰러지는 것뿐이다. 충현의 성도들이 
광야에 묻힌 120여만 명의 이스라엘의 성도(민 1 :46)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목;;q장에게 돌 
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벨전 5:4)을 것이다. 따 
라서 믿음을 연단하는 성화의 방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되어야한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짙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01 

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벨전 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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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여름샤역안내 
힘원밑g야..，. 

7월30일-8월11 일 

최명환장로， 송길환목사외 12명 

7월30일-8월9일 

이종석 장로， 김병태 목사외 15명 

야뜯률흩뜸I해믿l 

8월1 일-3일 충주 새충주교회 

7월30일-8월2일 영월 전곡교회와 용석교회 

7월30일-8월2일 경주 동방교회 ’ 

7월31 일-8월3일 정선 도전교회 

II뜯톨판흩뻐l 

7월30일’-31 일 충현기도원 

8월2일-3일 충현기도원 

제명·출교란무엇인가 
교회 회원 및 직분의 박탈， 

생도간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 

교회는 교회펑의 외적 정표로 정당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과 함께 권정을 행하고 있다. 교회는 진 
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 

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권정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란 교훈과 섬 
술과행위가성경에 위반되는것이나혹사정이 악하 
지 않더라도 다른 사랍으혹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웅에 방해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당회가 정 
동}는 책벌에는 권계， 견책 ， 정직， 면직 ， 수찬정지， 제 
명，출교가 있는데 출교는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자 
에게 동}는중징계인 것이다. (헌법，권정조례 ， 제 2, 3, 
35조)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W 정치 제8장 제4 
조， VI 권정조례 제5장 제35조， VII 예배모범 제16장 
시벌에 의하면 제명이란 교회의 회원됩과 직분을 박 
탈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교회의 회원이 아니며 어디가 
서든지 제명 당하기 이전의 직분으로 불리움 받지 못 
하는 것이다. 출교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 
함은 물론이고 성도 중의 교제가 단절됨을 뭇한 
다. (마 18:15-17, 고전 5:1-5) 
교회는 2000년 1월 17일 새벽의 당회장 테러 사건 
과 이와 연관된 일련의 일들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 
한 제명 출교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9일 이 
동명， 김시주， 김규종 안수집사 둥 5인에 대해서도 제 
명·출교를실시했다. 
이제 이들을 충현교회 회원으로 인정치 않음으로 

교회가 이들의 출석을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명 · 출교된 자들은 이제 충현교회의 교인이 아니므 
로 스스로 근신하여 교회의 출입을 삼가야 할 것이고， 
온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그들과의 공적 
인 변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의 교제를 금해야 할 것 
이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제명 · 출교된 자들이 그리 
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 
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 
로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회개의 심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정한 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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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r Wealth 

(Luke 12:13-21) 

“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I n today퍼ble passage, Jesus is speaking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He is preaching 

the Gospel and explaining to the multitude the 

secrets of heaven.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I my brother to divide the family 

inheritance with me" (v. 13). πlÌs person regarded 

Jesus as a teacher or rabbi. He only respected Jesus 

as rabbi to balance the division of his inheritance. 

He wanted to use Jesus as a judge or arbitrator for 

his own benefit. Often times we do the same thing. 

We respect Jesus and His teachings, but only in so 

far as they address our worldly needs. Jesus refused 

to assume the position of judge in this secular 

matter. He said, “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rbitrator over you?" (v. 14) And then , He told a 

parable. This parable not only applied to the man 

and his situation but to everyone present because it 

contained universally irnportant meaning. It talks 

about greed and life. Before Jesus even started the 

story, He gave its conclusion, “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v. 15). His focus is not about 

wealth but concems the attitude of possession. πle 

irnperative is for us to get rid of our greed. 

Many people sitting in this church today may 

understand that greed is a sin and that Christians 

shouldn ’ t be greedy. But few people know that 

getting rid of greed is something no man can do. 

That’s right, it’s irnpossible for any human being 

living in this world to free themselves from 

covetousness. Greed is a p따t of our sinful nature 

that can only chang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Only Jesus can free us from greed. As Christians, 
Jesus wants us to be on the look out for “ every form 

of greed" . Why? Because greed is tricky and 

deceitful. It lures in dark places and sneaks up on 

you in little ways. It is one of Satan’s primary tools 

of temptation. Greed is a dangerous element that 

constantly surrounds us . We must be very cautious 

with our disposition 뻐d attitude towards wealth. 

Jesus' story is about a rich man and his 

productive land. The man obviously had many years 

of good fortune. The story quickly shows us the 

man's attitude toward his holdings , “And he began 

reasoning to himself, saying, ‘What sh외11 do, sin∞ 
1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 ηlen he said, 
‘This is what 1 will do; 1 will tear down my bam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1 will store 외1 my 

grain and my goods. And 1 w피 say to my soul , 
“So버， you have many gαxi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 

reasons by thinking “1 will" . His heart believes that 

his possessions are his own , even his soul. He is 

proud. Observe that everything he wants to do is for 

himself. It is all for his benefit, enjoyment, and 

fame . There ’s no talk about sharing. He only 

mentions personal objectives. There ’s no 

responsibilities for others. He thinks and acts 때on 

greed. 

Actually, everything this man possessed came 

from God but greed made him think that it was his 

own. Jesus telIs us , “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η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v. 20)? 

God was to' call this man’s so비 that very night! Just 

stop for a moment and think about your life . Do you 

realize how short your 따ne is here on earth? With 

God etemal, a thousand years is like one second (see 

Ps. 90). 까ús 디ch man’s life was like a vapor. Even 

through he prepared for the future , he couldn’t take 

one single g∞d thing with him. Do you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truth? Who in this world can 

answerGod’s question? 

My friends , you have to give up in order to get 

up. You have to let go of this world and your mortal 

life in order to receive heaven and eternal life . 

“ Therefore consider the members of your e따thly 

body as dead to immorality, irn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amounts to id이atry" (C이. 

3:5). Idolatry is the adorationlworship of anything or 

anyone other than God . Christians have to put to 

death the things that take them away from God. Our 

world is filled with false people who will σyand 

malign God ’s truth with sensuality, “and in their 

greed they will exploit you with false words; their 

judgment from long ago is not idle , and their 

destruction is not asleep" (2 Pe t. 2 :3). Their 

characteristics include, “ having eyes full of adultery 

that never cease from sin , enticing unstable souls , 

having a heart trained in grl않d ， accused children" (2 

Pet. 2:14) . whatever you don ’t give up becomes 

your idolatry. Think seriously about this truth. For 

there’s nothing here on earth worth losing your soul 

over. Everything we experience now is tempòr따y 

and passing. It can be counted as total garbage in 

comparison to etemallife in heaven. 

Do you have any material wealth? It gives you 

opportunity. Are you using if for yourself or for the 

glory of God? Jesus never cursed the material. It’s 

only your attitude and how you use God’s wealth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will be cursed. If 

you make wealth your own σ'easure you will never 

be rich toward God (v. 21). In other words , if you 

have treasure for yourself that’ 

Often times you think you don ’t have anything. God 

has already given to you everything you need but 

you have greed. You never appreciate His awesome 

blessings . Look at Jesus . Did He have anything? 

Only His body and blood and He gave that away. 

Look at John the Baptist. Did he have lots of money 

and clothes? No, he had nothing. μok at Paul and 

Peter and how they gave away whatever they had. 

They shared their knowledge , faith , and spiritual 

life. They didn ’t use these things for their own 

benefit but for the benefit of others. Stop and think a 

moment. Did you ever 밍ve anything to God? or do 

you always look at things as your own, like your 

home, car, children , education , and job? How is 

your attitude toward poor people? How is your 

attitude toward giving away material things? Jesus 

S머d， “ Take it, tllls is my body given for you". He 

gave everything. 

My dear friend , do you think about your life or 

do youfocus on your wealth?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까lere is no God"’ (ps. 14:1). 까lat’s why 

he acts greedily. Without God and wisdom people 

always desσoy self because they live self-centeredly. 

Self-centered living destroys the self with God ’s 

material things. Make your praises to God and make 

Him happy. If you lay up σeasure for yourself that’s 

not treasure to God. The best thing to have is 

richness toward God. Please don ’t work for material 

tlllngs like money. Work for God ’s glory. “When 

you reap your harvest in your field and have 

forgotten a sheaf in the field , you shall not go back 

to get it; it sh외1 be for the 외ien ， for the orphan, and 

for the widow, in order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U the work of your hands. When you 

beat your olive tree , you shall not go over the 

boughsag없n ; it shall be for the alien, for the orphan, 
and for the widow. When you gather the grapes of 

your vineyard , you shaU not go over it again; it sh외l 

be for the 떠ien ， for the orphan, and for the widow.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alve in the 

land of Egypt; therefore 1 am commanding you to 

do tllls thing" (Dt. 24:19-22). How rich toward God 

we become when we practice such ch때ty and live 

our lives for His glory. 

So, my friend , you have etemal life through the 

blood of Jesus. Do you know how much he paid? 

We caU it redemption. God gave you material for 

His glory. Why are you greedy? Why do you store 

the 뼈ngs He has 밍ven you for yourselves and not 

Him? UseGod’s material for life, not personal gain. 

Please don ’ t make material things your God. 

Appreciate what you have and use it for His glory. 

Jesus diφ1’t have anything but He gave every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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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예수에대한오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십 
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 
다. “선생님 ，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 
서" (13절).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떤 선생 또는 랍비로 생 
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오직 그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랍비로서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이 
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단지 우리 
의 세상적 필요에 연결되는 부분에서만 인정합니다. 예 
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 문제를 다루는 재판장의 자리 

에 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아， 누 
가 나를 너회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 
냐7’ (14절)라고 대답하신 후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자 

리에 있던모든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이었는데 이는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과 생명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 
시기도 전에 우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15절). 그분의 초점은 부유함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라는것입니다. 

탐섬에대한이해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탐심이 죄 
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물리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수 
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욕 
은 우리의 죄성의 일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자유흡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탐 
심”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 
면 탐심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것은 여러분을어두운곳으로유혹하며 ， 여러분에 
게 조금씩 살금살금 기어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유혹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부를 향한 우 
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에대한오해 
예수의 이야기는 한 부자와 그의 풍요로운 땅에 대한 

것입니다. 확실히 그 부자는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부자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 
주는지 말해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 
식을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 
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07-19절) ." 여기서 부자가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주목하십시 
오. 모든 것이 그저 “내가’ 그리고 “내” 입니다. 이 사람 
은 “내가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마음은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흔마저도 자기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는 매우 교만합니다. 그가 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모든 

후낀흥힌 

다음 주밑 설교 

생명 0]-니면째물 

(붐 12:13~21) 

“잠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것은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명예를 위한 것뿐입니다. 그 
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눔’ 이란 말은 전 
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개인적인 목적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무들은 전혀 없습 
니다. 그는 탐심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 

다. 

소유에대한오해 
사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 

니다. 그러나 탐심은 부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 
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20절) .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부르려 하셨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시 
간이 얼마나짧은지 인식하고계십니까?하나님의 영원 
에서는 천년이 한 순간 같습니다(시 90펀 참고). 이 부자 
의 인쟁은 마치 안개와 같았습니다. 비록 그는 멋진 미 
래를 계획했지만， 분명히 그는 좋은 것 단 한 가지도 가 
지고 가지 못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의미를 이 
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 
할수있겠습니까? 

참된삶을워하여 
사휩}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천국 
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 
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 3:5).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어떤 사물이 
나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은 하나님A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 
애야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호색함으로 헐묻으려는 거짓된 사람들로 가득합 
니다. “저회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벨후 2:3). 그들은 ‘음 
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 
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 
진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인 것입니다(벨후2:14) . 무엇 
이든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 진 
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고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 순간의 것이며 속히 
지나가버렬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에 비 
하면 모두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재물에대한이해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 
신을 위해 λF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용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재물 자체를 결코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가의 여부가 저주받느 
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해 
서 부를 쌓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아닙 
니다(21절).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해 
서 재물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탐욕이며 죄입니다. 하나 
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많 
은 경우 여러분은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 

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을 가질 수 있 

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 
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소유하 
셨습니까? 주께서 가지신 것은 오직 몸과 피뿐이었습니 

다. 그나마 그것도 포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 
오. 그가 많은 돈과 옷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오. 
아무 것도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보십 

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했는 
지 보십시오. 그들은 지식과 믿음과 영적 생활을 나누었 
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사용한 것이 아니라다른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 

하였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 
엇인가를드려 보았습니까?아니면 여러분의 집，자통 

차， 아이들， 교육， 직장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라 
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지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 
도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취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 

해 주는 몸이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된부유함에대한이해 
사랑동}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 생각하십니 

까?아니면 여러분의 재물에 관심을두십니까? “어리석 
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 
14:1).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대로 행동하는 것입니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 
신을 파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입 
니다. 자기중심의 삶은하나님이 주신 물질을가지고자 
신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 
십시오. 만약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보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물은 

바로하나님을향해 부유해지는것입니다. 돈과같은물 
질적 재물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 
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 
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네 손으로하는범사에 복을내리시리라. 네가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 
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 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기억하라. 이러므로내가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 24:19-22). 우리가 그러한 자선을 
행하며 우리의 생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념의 나라와 영혼을워하여 
사랑송}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보혈을 통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위해 얼마를지불하셨 
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속’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λF용할 물질을 주셨 
습니다. 그런데 왜 탐심을 갖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서 주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신 
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 
인 재물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지 말고 생명을 위하여 
쓰십시오. 물질올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가지고있는것을감사하며，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가진 것이 없으셨 
지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온 세상을 
구했습니다. 야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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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빵전도으t 추처빠 - 성령， 흥안 

오직 성렁에 의해 성취하는 교회 

누가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언급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성령이 임하실 목적을가난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기 위함이며(녹4: 18) ，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과(녹11 : 13) ， 성령께서 복음 전파 
의 현장에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녹12:12) ， 그리고 부활 후 숭천하시면서 ‘위 

로부터 임하게 될 능력’ 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다고 기록하였다(녹24:46-47 ，49) : 이 
렇게 누기는 복음서 속에서 성령에 대해 17번을 언급함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의 선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었다. 달리 

말하자변 첫 번째 글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고，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유대와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활동’ 에 관해 집중하였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에 대한 관심 
을 사도행전에서 ‘기다림’ 으로 시작하고 있다. 해 받으신 일과 확실한 많은 중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 예수는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행1:3) . 그리고 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고， 저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n고 명령하셨다(행1:4). 즉， 성 
령에 의해 이끌림 받을 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강립에 대해 분명 
히 약속하셨으며(행1:5) ，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오직 성령의 능력’ 에 두셨고(행 1 :8) ， 
이렇게 교회에게 힘을 주고 교회를 감독한 성령은 놀랍게도 ‘예수의 영’ 이었다(행 
16:7).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듯，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누가복음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는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를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인들에 의한 확장되는교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중인’ 이라는 말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행3: 15 ， 5 : 32 ， 10:39, 10:41, 13:31 , 22:15 , 22:20 , 26:16). 이것은 누기복음과 
사도행전에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단어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던 예 
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중인’ 들에 의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는 
선교적 명령의 요지라고말할수 있는사도행전 1장8절을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중인’ 됨에 두고 있는데 ， 이 중인이라는 개념 역시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되 
고있음을보게된다. 

누가는중인이란단어를누가복음을시작하면서 매우중요하게 사용했는데 ， 사도 
행전 1 :2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 
다. 이들은사도행전 8:4에서는 ‘흩어진자들’로나타나기도하며，중인으로서 선교 
적 역할을감당하는자들이었다. 그러므로하나님 나라의 확장을위한도구로사용된 
이들을 우리는 ‘중인’ 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증인’ (때TU S) 이란 ‘예수께 관하여 
보고들은 것을 중거하는 자’ 를 지청해서 사용되어는데，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 
음을 전하는 자들로써 ，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에디오피아의 
내시 ， 로마의 법정， 헬라의 철학자들， 소아시아의 시골 농부들 그리고 다른 대상을 그 
들 방식대로 전하며 ，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주간충현편집실) 

고등부의전도전략 

조 옥 자 (전도사， 고;뿜부지도) 

교호|와 성도는 누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삽니다. 전도를 잘 못동}는데서 
오는 부담감과 죄책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웅에서 나오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고둥부의 전도사례를 나눔으로 항상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한번의 기회가제공되었으면합니다. 

고퉁부에서 비중을 두는 전도는 학교전도와 총동원전도주일입니다. 학교전도는 
본교 고퉁부에 출석하는 학생수가 다섯 명 이상인 학교에 모임을 결성하여 자발적인 
모임과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학교별 모임을 ‘학교전도’ 라는 용어 대신에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자’ 는 의미에서 ‘o 。둘로스’ 라고 칭하며 ， 해당 학교 
의 학생 대표를 ‘천부장’ 이라고 칭합니다. 올해 활동하는 물로스는 교회주변 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시내와 경기도에 24개입니다. 둘로스는 헌신된 천부장들의 인도로 매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회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모임 자체를 전도 
의 기회로삼기도합니다. 청소년기에는부모보다는친구의 영향을많이 받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로스 모임을 갖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둘로스마다 지도교사가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천부장들의 고충이 릅니다. 비록 헌신된 천부장이라고 하여도 
대업이라는 실제적인 부분 앞에선 힘들어 합니다. 이럴 때면 1개 학교에 1인 교사 담 
당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느낄 땐 하나 
의 환상을가져봅니다. 학교주변에 거주하는주부가 일주일에 한번 둘로스모임에 참 
여하여 지도해 준다면 기도와 전도가 더욱 활성화되겠다는 꿈을 꿔봅니다. 
두 번째로 총동원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봄 · 가을에 한번씩 있습니다. 고동 
부는 학생들이 평소 자신과 친한 사이지만 전도의 기회를 못 가졌던 불신자 친구들을 
이때 초청합니다. 초청하기 전， 전도대상자들을 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연합으로 기도 
하며 학생들은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1 

차 총통원전도주일로 집중하였고， 이제 9월에 또 한 차례 전도주일을 가지려 합니다. 
고퉁부가 전도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둘로스 중심의 전도와 교회중심의 전도를 하 
고 있으나 이것들은 전도를 위한 큰 틀을 형성시켜 줄 뿐 실제로 전도는 영혼을 사랑 
하여 적극적으로복음을 전하는자들과 성령의 역사로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1639호 후낀흉헌 

푸르른 이야기 

충면 짧은이틀일 여륨 이야:'1 

쩔은이툴의 껴|쩔연 여룸업니다. 이 무뎌운 여름율 철 이끼며，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롤 

영젝생숙을 위뻐 수련효j와 농촌샤역 퉁으로 훨 보내고 엇는 

총연 절은이들의 여름 이야끼를 당댔습니다. 

주님께서 뻐락확신 여홈 
박 병 일 (청년1부， 73통기) 

하나님의 뭇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허락된 시간을 최대한 활 
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인지도 모른다. 올해도 변함없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평소 계절과 시간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 무덤덤하 
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다 문득 주님께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는 해외단기선교， 농어촌전도， 여름성경학교 둥으로 
영흔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여름기간을 어떻게 보낼까7 

하는생각을해 보았다. 지난몇개월동안직장생활과학교생활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삶 
이 아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이 
것이 아닌데’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에， 이번 여름에는 주님과 더 많은 교제 
가운데 살도록 여름을 계획했다. 
먼저 농어촌전도활동을 갈 계획이다. 전도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다.나자신이전하는것。l 아닌주님의도구로써쓰임받고싶다 
둘째로 말씀생활에 대한 계획이다. 매일 말씀을 보고 성경통독을 하기로 연초에 계획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가 

끔씩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 기간 동안 회복하려고 한다. “내가 그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 
하리로다" (시 104:34). 이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늘 즐거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Q.T.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매 

일 하기로 작정한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매 시간마다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책은 때를 알고，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일 것이 
다. 
뜨거운 불에 쇠가 단련되듯이 이 여름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전도， 말씀， 기도로 단련되어지기를 온전히 바란 

다. 또한 세웠던 계획들을 실천함으로 이번 여름기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기쁨이 념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 
람이다. 

내까 l캘은 ，，.챔 프 은힘l 

“매번 똑같은 수련회 아냐? 그리고 수련회 다녀와 
도 그 때뿐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이량 똑같 
아질 것이 뻔하잖아. 이번 수련회 별로 기대 안 해 

“수련회 가도 솔직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 
의 영혼이 더 답답해질 뿐이야. 이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어져 버 린 나 자신 때문에 슬퍼 
수련회를가기 전에 나를참 힘 빠지게 하고가슴아 

프게 했던 말이다. “매년 여름 · 겨울 수련회를 가지만 
그 시간들이 매번 똑같고 고루한 시간들이 아닌데. 정 
말로 하나님은 판에 박힌 분이 아니신데. 사모하는 자 
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 
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말 
로 설레고 기대되고 신나는 시간들인데 내 속에 이 
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안타까워 하시며 지켜 
보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지체 
들의 그런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아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 
대학부 임원으로 수련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이열치열(以熱治熱)’ 

이재욱 (고쁨) 

무더운 여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늘어지고 방탕해지기 쉬워지는 계 
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 
까? 혹시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춰가며 
(?) 늘어지고 방탕하지는 않습니까? 겨 
울에는 따뭇한 곳을 찾아다니고， 누구 
의 품에 안겨 추위를 잊으려고 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주님께서 따뭇한 품 
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으며 울부짖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여름에 

김 연신 (대학부 3)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 
신 대학부의 한 영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정 
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 
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련회. 난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행정적인부분을담당해서 다른대학부회원들 
이 은혜 받고 불편함 없이 3박 4일의 수련회를 지낼 수 
있도록 뛰어다녀야 했다. 쉴새 없이 지나가는 수련회 
의 일정들， 분주함의 연속. 그렇지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 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로 부족한 엄원들이 
지만 우릴 통해 일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느찔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 
관하여 주시고 수련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라는 것을 매순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 정말로 감사 

는 마치 연인들이 럽고 짜증이 나서 손을 잡지 않는 것 
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신앙도 같이 
변하고 흔들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 
님을 만나려는 준비된 마음은 없고， 환경을 탓하며 주 
님 만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룬 적은 없습니까? 립고 힘 
들고 짜증나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만나게 된 
다면 주님께서 좀더 가까이 그리고 따뭇하게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좋은환경이 오면그때 
주님을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 
장 지워버 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은 평생을 기다 
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자리 잡지 못하던 저의 신앙을 찾 

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사람들을 보며 키워온 

2001 년 7월 29일 흩 

|딴명 글 그림 :김범헌 I 

훌퉁학파시뭘， 

용외「립샤 시관은 언제나 \!.쟁될는 순란이었습니다， 

엄마까 HOJ.껴훈 톰용 흑구와 발야구로 
뎌렵뼈빼 잊윤 ~I 오해얼찌요. 

뎌링훌 모습율 강추느하 얘쓰는 모습윤 

쟁밑 "U판이었습니다. 

야추냄. 

당샌이 HOJ.껴훈 내 명훌훌 온대판1:11 뭘고 

여끼뭘훌항톨톨 
튀1패어출엉흩어 

앗융니다. 

뎌뭘훌 

「암추뭘 
해쓰끼는 

주념은 오눌도 더러운 나톨 강싸 안으닝니다. 

했던수련회였다. 
참 신기했던 것은 수련회 동}루 일정을 마친 밤에는 
항상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일은어떻게 하지? 하며 
임원들 모두 걱정했었는데 다음날이 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각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을 임원들 모두 통일하게 
느낄수있었다. 
수련회 기간 통안 그 마음으로 정말로 절실하게 하 
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우리 대학부를 놓고 기 
도할 수 있었다.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를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대학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내가받은가장큰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신앙을 지워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찾게 되 
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으로 
선교의 꿈을， 사역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熱)은 열로써 다스린다’ 라는 이열치열. 무더운 

여름 때문에 흔들렸던， 혹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여 
러분의 신앙을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맞서며 다스려 
야만 합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오 
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 
과 함께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있는 농어촌 전도와 여름수련회가 행사 
가 아닌 주님을 찾으며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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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훨웰. 
그의능력 

Z교구경복Z구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그의 능력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구역예배를 마음에 
품고 약속 장소로 향하였다. 

호홉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 
유해야할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 들어가는 줄 아는 잘못된 
인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으며 ， 초점을 맞출 수 
도 없다. 자기 의로 율볍을 지켜 천국에 가려는 청년은 근심에 싸였다.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주를 찾고 쫓을 때 이룰 수 있었던 구원을 버려두고 그 청년은 떠났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 
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으니 참 기쁨을 가져야겠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시험이 닥치자 자신이 감당하려고 할 때， 깨달음 
을 주사 숭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을 확신할 때 평안을 주시는 웅답을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평강은누릴 뿐만아니라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이웃에 
게도전해야한다. 
박권사님은 구역의 통성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다. 예수 믿지 않던 자가 교회 출석 

하던 일， 다시 신앙이 회복되던 일 퉁 이제까지 웅답하심을 체험하면서 다른 구역에 
서도 기도의 모습이 더욱 뜨겁게 나타나길 바란다며 박권사님은 힘주어 말씀하셨다. 
기자도 통성기도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소망부의 김정 래 성도님과 할아버지 두 분은 천지가 변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자부(황집사)와 손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철저한 유교 
사상을 갖고 계시던 두 분의 어른을 모시던 황집사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른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희생하니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점보던 시누이도 교회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진정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었다.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 
케 했던 소금의 삶을 느껴본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충분 
히느낄수있었다. 

I 새7램융소개함l마 

(임통개기재 

‘양성우φ 엄선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결혼한 지 147ß월된 신혼부부이다. 지방에서 
교회를다니다가 직장이 서울로오면서 논현 
동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교회 가까이 살게 
되어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 말씀을정통으로가르쳐 주시는것 
에 감사하다. 또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교재가 좋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았 

다. 새가족 환영 시간에는 쑥스럽기도 했으나 소 
속감이생기는좋은교제의 시간이었던것같다. 열 

심히 잘섭기는가정이 되기를원하고하나님의 선물인자 
녀를갖고싶다. 기도해 주시기를 .. . 

‘정큐종’ 성도를 소개합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18년 동안 봉직하고 있고 딸 2명을 
두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섬기다가 어머님과 매 
형 · 누님이 다니는교회에 함께 다니려고충현교회로오게 됐 
다.교육이 연령별로있어서 다른교회보다체계적이라는생 
각이 들었다. 기도하면 웅답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지하 
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 새가족부 담당 교사께서 늘 기도하고 
전화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고감사하다. 모든일이 잘되고건강 

하기를바란다. 
흔닥정 (새가족부 통신원) 

+양호실 l 

연약한 ]::1 체l틀을 위한 중보11도까 끄급ðl 요챙휩니다， 

5교구 한정자 정도(여'63세) 혈소판 감소중(피가 마르는 병)으로 순천향 병 
원 839호에 입원해 있으며 홀로 병상에 있습니다. 각별한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 

니다. 

10.교구 이영일 안수잡샤(납62세) 당뇨합병증으로 발이 상하여 절단수술 
을 해야하는 곤경에 처해 있으며 ， 신장이식수술을 요하여 신장기중자를 찾고 있 

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7.교구 이숭71 정도(남40세) 지난 봄， 소방관으로서 홍제동 화재사고 진압 
시 부상을 입었으며 ， 뇌손상으로 국립 재활 의료원 511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 

억력 회복과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l~i~맡앨툴‘ξ톨 

중보끼도로 정하 효j복되는 ]::1 해|틀도 잇습니다. 

아직도 병마와 투쟁중인 환우틀을 위해 
쉬 ]::1 멀고 끼도하시 11 바렬니다. 

찬송할이유 ... 

박 명 근 (집사， 13교구， 가브리엘찬양대)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아름다운 시로 
창양할지어다." (시 477)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 
님은 그러한 찬송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천국 백성의 가장 진실된 표 
현이며 우리들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맺어지게 합 
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 
도와성령을통해서 과거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 

| 신 일뿐만아니라지금도 역사하고계시다눈사실에 대한반웅입니다. 우리들은하나 
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찬송해야 하고， 현재 역사하시는 일로 인하여 찬송해야 
하며， 생명이 있는 한 우리들은 앞으로도 향상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 
이항상함께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 14:2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찬송의 대상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것 
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청송과 감사이고， 우리의 뭇을 
그분께 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 
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찬송과 근심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찬송 
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역 
사하시며 우리에게 숭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찬송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서도계속되는가장가치있는행위일 것입니다. 

ll품웹‘&톨 102장 ‘주 에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는 뤼 밀러 여사에 의하여 작시되었고 죠지 베버리 쉬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쉬 
는 성공회 교회의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불렀는데， 어느 주일 아침 
그의 어머니가 애송하던 이 찬송시가 피아노 악보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이 
찬송가를 작곡하였고 그날 아침 예배시에 이 곡을 부름으로써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후 이 찬송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찬송가로 널리 애창되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 .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세상 행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날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결묘나는주님을사랑하는일에서 멀어지지 않으렵니다. 
이미 나는세상즐거움과자랑을다 버혔습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르는 방법 : 1 감격적으로 
2. 후렴에 두 번 있는 긴 음표(5박자) 중 3박은 점점 크게하고， 

2박은 점점 작게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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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생경학교 그램얼" 

변 지 현 (유년부 5과1반) 

냐는 요능 여음성갱학교에 나 

갔다. 이니옹링띄도 t-/-고 급석 

도 하고 쿄녀 학습방도 1써 1 ( 

도도 t-/-교 tκf닝 말씀， 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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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κf닝이 사량하고 유(t-배l 

여 11는 어린이까 되도록 노력 

하겠다 

지 혁 준 (유년부 6과7반) 

여릎성정학교어l 갔다. 꺼 11선 채 

미있는 미니올링픽도 했다. 또 망 

있는 저녁도 먹고 쿄녀 학승방도 
했다. 쿄녀 학승방은 여려까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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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서는 마음’ 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신앙의 내연 

성’ 을 무척이나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이거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 비롯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례미야가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두 차례 시행된 요시 

아의 종교개학을 평가할 때， 백성들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외적인 개혁만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으로 예레미야서를 임으시면， 그의 유명한 성전 설 
교(7:1-10:25)라든가， 그가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한충 쉬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거룩한 상징인 언약궤가 나중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는 

데(3 : 17-18) ， 이것은예배의 초점을 'o}음에서 우러나오는본질적인 요소’ 에 맞추고 있다는증거입 
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신앙의 근거를 마음’ 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 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이 
라는 미음’ 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에서 떠난 외식을 고발하심S로써，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o}음’ 에서 기인된 경외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는 ‘고통’ 이라는 단어를 'o}음’ 으로 느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 

물’ ,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 , ‘임박한 심판’ , ‘포로’ ‘구덩이’ 등등， 예레미야서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악과 멸망으로 인한 그의 고통은 ‘슬픔의 사 
람’ 예수 그리스도를 빌별케 합니다(요 11:35, 녹 19:41, 히 7-8, 사 53:3), 사실 그 까닭에 여러 사람 

들은 예수를 예레미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 16:14) ,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전달되고 
느껴지는 죄악은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이며， 그가 느꼈던 고통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이 느껴야 할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연 인간이 쏟아놓는 죄악 

은 모든 시대마다 모든 곳에서 늘 존재하기 때문이며 ，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곧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마땅히 함께 젊어져야 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몸부렴 ， 이것은 진실로그를통해서 흘러나오는하나님의 고통이며 눈울입니다. 

“어찌하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연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9:1) 

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3:17) 

껴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을 인하여 망함01라" (14:17) 

낌동하목사출표댁지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적틀 시대에 

박경 배 (소년부교사)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세우실까요?그것은하나님의 사람을통해 하나님을느끼라고세 
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랍에 대한 순종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일정한 영적 질서가 존재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 안에서 교회의 모든구성원들은목사님에게 순종해야합니 
다. 이순종은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교회구성원으로서의자격이기 때문에강요되 
지는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많이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완전히 깨닫는자는소수에 불과하며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이끌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완전히 익힌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거듭돌아간다 이들 

은 십자가의 못에 매달린 해묵은 기독교를 바르게 믿고 산 자들이다 로버트 머레 
이멕체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교회 즉 영적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λF용되는 마귀의 무기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히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지는 흩 

뜨리는 자니라." (녹11:23) -한글때19 james성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은 적은 시대입니다. 
또한복음이 점점 흐려지는시대이기도합니다. 

냐으|캘그 

이 신동(소년부) 

나는제일친한친구가하나있다. 

나와제일 친한그친구는하나님의 아들 예수념이시다. 나는그 친구를무척 좋아 
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교회에 대해서나 친구들 퉁퉁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는기도한다. 내가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내 친구 예수님이 그기도를들어 주신다. 

하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의 안 들어주시는 나의 친구 
예수님.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친구 예수님 이 참으로 좋고， 예수 
님이라는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 기쁘고 만족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친구들도 참 많 
이 있다. 앞으후는내 친구예수님처럼다른친구들을하나님께 인도할것이다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임 현진(초퉁부교사) 

봉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 
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볼 수 있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하며섬기리라’라는찬양이 생각나는성경학교였다. 여러모습으로성경학교를도우 
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 
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초퉁부 학생들이 이런 사 
랑을 먹으며 자란다면 분명히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오후에는 햇빛을 주셔서 진 
행 순서가막힘 없도록도와주셨다. 이 순서 중기억에남는것은부홍회와세족식(예 
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을 본받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 
식)이다. 
처음에는 순서지를 보면서 “꼬마들이 과연 부홍회 때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7’ 생 

각했다. 물론 지루해하고 떠들며 몸을 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얼굴을 무릎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는아이들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기뻐하실까깨달을수있었다. 
아이들의 발을씻기며 선생님이 “기도제목이 뭐야7’하고물으실 때 “할머니가아 
프세요 “아빠가 교회 안 나가세요”라며 모든 것을 솔직히 대답해 주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기도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선생님들의 모습은 하나님 이 
보시기에분명히 “아이고예뻐라”하시는장면이었을것이다. 
이틀동안 치러진 성경학교 기간동안하루밖에 월차를내지 못해 다음날출근하는 

데 “선생님，사장님한테 못나간다고하세요”라며붙잡는아이들의 모습을보며무척 
이나 미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붙잡을 때 뿌리치지 못 
하시고， 붙잡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여름수련회를 통해 여러가지를 은혜 중에 느끼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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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30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멘|도회 

일시 : 31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교육관 109호 

3. 교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 선교관 5충(당회실) 

4. 권사전체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갈렬리흘 

5. 권사 임원 전체 월례회 

일시 :8월 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영아부실 

남녀전도회 

바울 3지회월례회 

일시 : 31일(화) 18:30 

g싹 : 동문앞노아식당 

2. 베드로 2지회 월례회 
일시 :8월 11일(토)17:30 

장소 : 교육관 109호 

3. 요한 5지회월례회 

일시 :8월 5일(다음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201호 

4. 요한 9지회월례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본당2충 제2예배위원실 

5.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 후 

Eki : 복지관 지하1충 

주소변경 

이달옥집사 

강남구 도옥동 869-13호 서 련@1-708 

쭈낀흥헌 

교피소석 

별세 

문봉녀타교권사 

(이영일 성도의 장모， 김영자 집사의 

모친 ， 2교구 논현5구역) 1 21일 별세， 
23일장례 

2. 이명진성도 

(이영자집사남편， 이병학장로조카， 

7교구 하남구역) 1 22일 별세 ， 24일 장 

례 

멘뺀표D 
구톨 시간 정소 

요션7:00 온당 
11 오션~ 온당 

후밑예얘 
m 오전!1:(X) 본당 

(왜j썩어용A~용액빼) 

W 오후 I얘썩어￥사용역빼 온당 
V 오후3:00 본당 

(생암기드라는빼) 

~1I예빼 요후 5:00 본당 

수요예빼 I오전 1l:00 n오후 7:30 본당 
급요집회 오후 7:30 본당 

셰익기도회 오션 5:00 본당 

저1639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 

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 

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닝 앞에 

드리기를힘쓰게하소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 

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 

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톨 8월 주일 및 수요빼배 기도 담당 많용현팩 
~.셈it誠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월 。El 주일예배(장로) 

II m W 
5 오정헌 박영식 이정우 이종석 

8 12 손철 이종섭 김인관 윤생철 
19 임무천 정운석 박인건 이하영 
26 김은호 김의철 이병옥 차선득 

남녀전도회상반기 회째감싸실씨 
전도위원회에서는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 
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애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7월 휠주일) 
2. 대상기간 :2001년 1월-6월 

3. 장 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1층) 
4. 준비서류 : 시산표2부， 급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사업계획 등 

교정전도회교싸모집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춘천에 있는 신촌정보 
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 여름 성갱학교롤 
개최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기도와 말씀 
으로 준비하여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연락바 
랍니다. 
문의 : 교정전도회 사무실(내선207)， 

박양덕전도사 

찬g빼배 수요예배(권새 

V (인수집새 
II 

강모용 정갱길 문명애 태명자 
서동석 박종규 경홍옥 한정옥 
안종욱 박창식 이군자 권순애 
김종구 손철장로 이미애 박인애 

경힐전도회 여성훌청단찬양전도사역짜모집 

대상 : 소프라노 2명， 때조소프라노 1명 ， 앨토 1명 
문의 : 정찰천도회 사무실 

(이연실 집사 017-713-<l501) 

스리행i단기선교시모집 

파송예정일 : 2001년 8월말정 
서류마감일 : 오늘까지 

희망지는 단기명신도 선교사 지원셔(소갱엠}률 선교 

위원회에서 받아 구비서휴훌 채출함 

자격 : 본교회 둥록 째혜교인으로서 정규 Mπ교육을 
멸한 자{집중IMrc는자격이 되지 않읍) 

특히 어련이 사역에 청험이나 달란트가 있으신 분 

선발된 단기션교사는훈련 후 파송함. 

새 · 가·족·을·환 · 영·합 · 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책서 인도찌 번호 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19 최원도 1 바울 김봉숙(12) 627 금경훈 청년2부 

620 유정선 19 청년1부 628 조선회 청년2부 

621 박윤임 17 한나 629 전명선 9 에바다부 이원식 (3) 

622 이강윤 19 청년1부 630 윤상현 9 에바다부 이원식(3) 

623 이숭덕 베드로 이진규(6) 631 박세강 17 청년1부 김혜수(17) 

624 한동익 베드로 이숭연(7) 632 이지현 19 대학부 임우도(1ω 

625 융영섭 19 청년2부 방회통(15) 633 문진성 9 대학부 

626 유정선 15 루디아 634 이지현 19 갱년1부 김혜수(17) 

양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당 203호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역삽억 7번흩구 

l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근 
선교위원장 기획위원 

오진국 이병학 
탁이부정 교궈|원징 

엄필성 강모용 
정년떻징 용A써원 

남선우 서동석 
3교구장 딩회부서기 

문홍구 조인제 
봉A써원 유O벼깅 

김천채 이창호 
할헬루O땐S때징 A엠부징 

박영식 김광남 
몽A써원 째정위원장 

이하영 박인건 
전도위원징 13.교구장 

안종욱 최명환 
째정위원 7교구장 

최기홍 이갑재 
빼배위원 15교구징 

이정우 김단용 
새샘부정 얘1교얽{원징 

한송규 김영수 
신흔7엠부장 선교위원 

원웅철 이형수 
12교램 징년1부정 

김구형 최윤덕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 

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 

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 

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 

서. 

섬 기·는· 분 틀 l 
l 위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김은호 노광헌 이홍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교구위원회 4 AO。‘T닙 1교구 기획위원회 신교위원회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선교위원 용A써원징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애H때부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1교구정 친앙위원징 10.교구 대희부 17교구 11교구 고등부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검교생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8교구징 얘16.교구징 1 2.iil구 16교구 외신부 ‘ 8교구 5교구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17.교구정 예배위원장 13.교구 4교구 6교구 1교구 

차신득 김재명 이성욱 고팡환 신성식 
깅A써원징 행징위원장 14.교구 

이종석 윤성철 
· 선교사 정은회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 5교구징 기획위원장 

김인관 이병옥 아 이프브리라카함외 아 4E7리명카 이프리카 아프리카 
6교구장 제3교육위원장 아프리카 

임무천 이종섭 이소영링3 추은회 

쩨2교육위원징 칭년2부징 쇄} 우긴디 

진흥용 전홍렬 이명하01 김방집퇴글서E떼 강영시，기 정엽현(0주}프리3 
긴축위원장 9교구정 ‘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5.) 7J-7] ~ (OfE2j7f) 

황영일 손철 
..> 

건축위원 4교댐 · 찬양감독 강임구 

정홍식 검환기 
· 강도사 김영기 책부 전도위원 기획위원 

안동현 황의만 
l 여전도사 O앤친뼈징 대학부장 

이계인 박덕양 정연회 김정자 송향자 신동차 윤인숙 
고등부징 실로입친뱀|정 입Of누앨찬g때장 얘배위원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이태식 갱태두 박홍규 권명옥 김육융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욱주 

1꾀구정 진도위원 기연리앨찬뼈징 뻗앨친g때정 9교구 1 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정년2부부깅 영이부징 A밤국 관리과장 중등3부정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박찬섭 최성현 조욕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얘배위원 고등부 16교구 대혁부 정년1부 

. 교정전도사 박양덕 


